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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오신다는 말이니?

솔솔봉봉이이 : 음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선생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신다고 하셨어요. 

엄엄마마 : 엄마 생각에 선생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솔봉이 방으로 오신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.

솔솔봉봉이이 :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? 

엄엄마마 : 성탄절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집으

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솔봉이의 마음에 오

시는 거야. 

솔솔봉봉이이 : 제 마음에요?

엄엄마마 : 그래. 바로 여기 솔봉이 마음. 약 2000년 전 이 세

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날을 기억하며 감사드

리기 위해서 해마다 성탄절을 지내는 거야. 그러

니까 방 청소도 좋지만, 먼저 예수님이 오실 곳을

청소해야겠지.

솔솔봉봉이이 : 제 마음이요? 여기를 어떻게 청소해요?

엄엄마마 : 자, 솔봉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여

드리기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는 않나 잘 생각

해 봐. 네가 생각지도 못하고 저지르는 잘못들

이 있을 거야. 힘이 약한 친구들을 놀렸다거

나,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

미워했거나 하는 일들 말이야. 

솔솔봉봉이이 : 그런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. 모두 옛날 일인 걸요.

엄엄마마 : 물론 그런 마음이나 행동들이 지금은 솔봉이의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겠지만 솔봉이가 스

스로 잘못을 뉘우치고,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

짐하기 전에는 솔봉이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란다.

솔솔봉봉이이 : 아니에요. 제가 요한이를 때린 지는 벌써 일주일도 넘었는데요? 그리고 요한이가 먼

저……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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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 기도

들어가기

풀어놓기

엄엄마마 : 솔봉아, 뭐 하고 있니? 아이고, 정신이 하나도

없네. 

솔솔봉봉이이 : 오늘 교리 시간에 배웠는데요, 아기 예수님이

오신대요. 그래서 방을 청소하려고요.  

엄엄마마 : 뭐라고? 호호호, 요 녀석, 아기 예수님이 이 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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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으기

마침 기도

※ 참고 서적

『종이접기 백선 ⑩ 』, 도서출판 종이나라

엄엄마마 : 그런 미움이 가득한 솔봉이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?

솔솔봉봉이이 : 그건……. 

엄엄마마 : 만약 요한이가 잘못했다면 솔봉이가 용서해 줘야 하고, 또 어찌됐든 친구를 때린 건 네 잘

못이니까 솔봉이도 반성해야겠지?

엄엄마마 : 마음을 청소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, 미운 마

음들을 버리고 착한 마음으로 꾸미면 아기 예

수님께서도 기쁘게 솔봉이의 마음 속에 오시

지 않을까? 

솔솔봉봉이이 : 엄마! 저, 요한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할

래요.

엄엄마마 : 그래. 우리 솔봉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예수

님께서 도와 주실 거야. 벌써 우리 솔봉이 마음의 방이 조금씩 환해지는 것 같은 걸.

-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 했죠?

- 우리는 마음의 방을 어떻게 청소할 수 있나요? 

-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?

만들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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